
남해화학 노조, 공장분할 및 낙하산 인사 반대

남해화학 노동조합 등 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7월12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공장

(회사) 분할 중지와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3년 전 농협중앙회가 대주주가 되면서 전문경영인이 아닌 인사들을 임명해 경영이 어렵게 됐는데도 일부

조합원들의 명예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특히 2002년 2월 250억원을 들여 준공한 요소 Granule 공장이 지금까지 가동도 못하고 있는 등

경영실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도 농협이 회사 분할에 따른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현 경영진 퇴진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회사분할 즉각 철회 ▲요소비료공장 재가동 등을 촉

구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은 회사의 어려움은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비료가격 인상 억

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분할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남해화학은 회사의 생산라인 가운데 암모니아, 황산, 인산, 공업용 요소 등 기초화학제품 생산부문을 2002년

9월까지 분리시켜 신설회사인 휴겜스를 만들고 비료부분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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